매일매일 쏟아지는 과제들과 쓱삭이는 연필 소리.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는 스트레스 받지만 일상적인 학교 풍경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는 경기 외고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외부 출입이 가능한 학생들이라면 노래방이나 오락실을 다니면서 소소하게나마 스트레스를 풀 테지만,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경기외고 학생들에게 이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경기외고의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마 공연 동아리나 매점 등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특정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지 않는 방식을 꼽자면 아마 신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장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운동 뿐만이 아니라 경기 외고의 운동장(이하 경외운)은 ‘운동’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제 1의 목적은 신체 활동의 목적이다. 경외운은 다른 운동장처럼 비가 오면 진흙이 되는 거친 흙바닥이 아니라 공식 제작된 잔디밭과 그 옆을 빙 둘러싼 붉은 트랙으로 둘러싸여 있다. 학생들은 매 체육시간이나 점심, 저녁, 간식 시간이 되면 운동장으로 달려나가 운동장에 비치되어 있는 공으로 축구를 하거나 라크로스 채를 들고 라크로스를 하곤 한다. 그 순간 만큼은 학생들이 잠시나마 그들이 져야 하는 짐을 내려놓고 맘껏 운동할 수 있어서 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 가끔씩 몇몇 운동 동아리가 대회를 열어 과별로 대회를 열 때가 있는데, 정말 팀원 하나하나가 열심히 뛰면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결과가 어찌됐든 운동장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흥분되는 응원의 도가니가 펼쳐지고, 학생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 될 한 편의 ‘감동실화’가 각인된다. 
경외운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장점은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이다. 높은 산에 위치한 경기외고의 특성 때문에, 운동장에 서면 보이는 것은 건물 몇 채와 구름, 새, 그리고 푸른 하늘 밖에 없다. 이를 둘러싸는, 봄이 되면 운동장을 가득 채우는 벚꽃이 흩날리는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평화롭다. 침대 위에 분홍 이불을 덮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안정이 오고, 친구들과 함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다 보면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추억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또한 공작이 살고 있는 곳도 있고, 조각상이 세워진 곳도 있어서 한 바퀴를 돌아도 전혀 심심하지 않게 돌 수 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더더욱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데, 심야 자습 이후 사람이 별로 없고 은은히 조명이 비추는 트랙을 돌고 있으면 새벽 산길을 걷는 것처럼 마음이 진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외운의 또다른 장점은 이곳이 친구들 간의 우정과 사랑을 다지는 인연의 광장이 된다는 곳이다. 처음 만나 어색한 친구들과는 운동을 같이 하며 친해지는 계기가 되고, 조금 오해가 쌓인 친구들과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트랙을 돌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쌓인 오해가 풀리게 된다. 꼭 이런 일이 없더라도 친구들과 음료수를 마시며 트랙을 돌며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속마음을 주고 받는 사이로 발전 할 수 있다. 또한 트랙에 관한 경기 외고 만의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남자와 여자가 트랙을 함께 도는 것은 곧 둘이 서로를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직 나는 해 본적 없지만, 실제로 돌아본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이는 몇 바퀴를 돌던 질리지 않을 것 같은 놀이기구를 탄 기분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밤에 경외운에 나가보면 우정과 사랑을 위해 열심히 트랙을 돌고 있는 친구들과 선배님들 때문에 인산 인해를 이룬다. 
[bookmark: _GoBack]지금까지 학생들의 막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경기 외고 운동장에 관한 짧은 글이었다. 내가 처음 경기 외고에 왔을 때도 한 눈에 날 이끌었던 경기외고의 운동장이지만, 실제로 입학하고 보니 내게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 앞으로 후배들이 입학하고 함께 트랙을 돌며 내가 알아본 경기외고 운동장의 장점들을 알려주고 싶다 
